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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든 집이든 제가 가진 것은 모두 하느님께 잠시 빌린 것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나눠주는 삶을 실천해온 방선녀(카타리나, 57, 서울 구로본동본당)씨가 이 같은 사연과 함께 자신에게 마지막 남아 있던 집과 보험금을 모두 봉헌하고 하느님 품으로 돌아갔다.
　위암으로 3년 동안 투병하다 6월 26일 선종한 방씨는 자신이 살던 7000만원 상당의 집을 치매노인요양시설 건립기금으로 기부하고, 저축성보험과 사망보험금을 포함해 6640만원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기증했다.
　방씨가 내놓은 빌라와 보험금은 결혼도 하지 않고 사제관 식복사와 건물 청소 일을 하며 평생 모은 재산이다. 구로본동본당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 창립 회원으로 25년여 동안 활동해온 방씨는 평생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않고 버려진 옷을 주워 입는 등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도 남 돕는 데는 아끼지 않았다. 번 돈은 모두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고, 틈만 나면 복지시설에 나가 봉사활동을 했다. 
　고인과 함께 빈첸시오회 활동을 해온 김부형(도미틸라)씨는 "고인은 당신 소유라고는 아무 것도 갖지 않고 평생 이웃사랑을 통해 자신을 비우며 살아온 분"이라며 "신앙적으로는 누구보다 부유하게 하느님 안에서 사신 분"이라고 회고했다.
　고인의 장례미사는 6월 28일 서울 구로본동성당에서 구요비(가톨릭대 교수)ㆍ유철(구로본동 주임) 신부 공동 집전으로 봉헌됐으며, 유해는 파주시 광탄면 종로성당 묘원에 안장됐다. 서영호 기자 amotu@pbc.co.kr


	 


2007.7.8 평화신문
